
내 삶을 바꾼 한마디 뜬자유는 공짜 아니다뜯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기적을 기다린다.

얼마 전 스웨덴 참전용사의 아들인

에릭 예이예르 씨가 한국인 이복형제

를 찾는 이야기를 지면으로 소개한

바 있다. 지난 3월 부산남구신문을

토대로 KBS방송사가 프로그램을 제

작해 방영했고 곧바로 경남 진주에

사는 70세 H씨가 뜨어쩌면 자신일지

모르겠다뜩며 연락을 해왔다. 이에 남

구청은 두 사람의 머리카락 모근을

채취해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했는데,

안타깝게 유전자 검사 결과 뜬친족 관

련 불일치뜯로 판정났다.

H씨는 어릴 적 고아원에 버려질

때 간호사 복장을 한 여인을 어렴풋

이 기억했고 자신의 나이가 에릭 씨

가 찾는 이복형과 비슷해 KBS방송국

과 남구청에 급히 알려왔다. H씨는

연제구에 있던 옛 이사벨보육원(현

이사벨여고)에 맡겨져 유년시절을 보

냈다고 한다. 평생 가족에 대한 그리

움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H씨는

뜨실낱같은 희망이 무산되었지만 에릭

씨는 꼭 이복형을 찾기 바란다뜩고 전

해왔다. 에릭 씨 역시 뜨그분도 좀 더

인내심을 갖고 혈연을 만나기 바란

다뜩고 H씨를 위로했다. 남구는 에릭

씨의 요청에 따라 향후 또 다른 제보

자가 나타날 것을 대비해 에릭 씨의

유전자 정보를 향후 10년간 보관하기

로 했다. 이번에 실시한 DNA 대조

기법은 부계혈통을 조사하는 Y뚤STR

(short tandem repeat) 유전자형

분석으로 친자 혹은 아버지 쪽 형제

관계를 진단하는데 많이 활용되는 검

사 방법이다.

한편 에릭 씨는 KBS 방송프로를

보고 연락을 취해 온 어느 하와이 거

주 재미교포와 유전자 대조검사를 진

행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소통감사담당관 ☎607뚤4077

스웨덴참전용사 아들의 이복형제 찾기 뜬새국면뜯

한국인 제보자똴에릭 씨 DNA불일치 판정

또 다른 하와이 제보자 검사는 진행 중

스웨덴참전용사 관련 본지 2020년 12월호 기사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찾아 사진으

로 기록을 남기는 뜬프로젝트 솔저뜯

작업을 하기 전, 나는 주로 돈이 되

는 패션똴광고 같은 상업사진을 전문

으로 했다. 어느날 육군1사단으로부

터 홍보영상 제작 요청이 들어왔다.

군을 이해하기 위해 계급별 나이 별

로 70여 명을 인터뷰했다. 그 중 28

년을 근무한 어느 원사와의 인터뷰가

중요한 계기가 됐다. 뜨나라에 부끄러

움이 없지만, 가족에게는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기회가 되면 만기 전

역 후 가족들과 가족여행을 가고 싶

네요.뜩 이는 비단 그 원사만의 이야

기가 아닌 20년 이상 나라를 위해 일

한 모든 군인들의 이야기였다. 이 인

터뷰 직후 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들이 무너졌고 군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으로 군복 입은 군인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기 시작했다.

2016년 군복 사진전을 했을 때 우

연히 어느 외국 참전용사가 찾아왔

다. 자신은 한국전에 참전한 미 해병

대 소속의 살 스칼라토(Sa l

Scarlato)라고 답했다. 그때 그 참전

용사에게서 자부심과 엄청난 광채를

느꼈다. 물론 사진에서도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뜬왜 저 사람은 이역

만리 타국의 전쟁에 참전해서 어떻게

지금까지도 저런 자부심을 가질까뜯

호기심이 들었고 뜬프로젝트 솔저뜯는

그 호기심의 답을 찾고 깨달음을 얻

는 과정이었다.

처음 참전용사를 사진으로 담기 위

해 찾아간 곳은 영국이었다. 영국대사

관으로부터 알랜 가이(Alan guy)라는

한 참전용사의 이메일 주소를 간신히

받았다. 그 분에게 이제까지 국내에서

군과 했던 작업과 참전용사들의 사진

을 왜 담고 싶은지를 빼곡히 적어 보냈

고 마침내 허락을 받아 그 분의 집으로

갔다. 초면이고 외국인이며 시대가 다

르고 전쟁 얘기를 싫어할 수도 있어 가

는 도중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막상

뜨헤이 라미, 어서 와!뜩라며 옆집 할아

버지처럼 편하게 건넨 한마디에 걱정

은 눈 녹듯 사라졌다.

당초 30분 작업 시간은 가족처럼

식사와 디저트를 먹으며 작업을 하다

보니 5시간이 훌쩍 넘었다. 그에게

있어 단순한 사진 촬영이 아니라 뜬잊

힌 참전용사, 잊힌 전쟁뜯으로 여겼던

한국의 젊은이가 찾아와 건넨 뜬고맙

다뜯는 한마디에 자신의 인생을 보상

받는 것 같은 고마움을 느낀 것이다.

프로젝트 솔저를 통해 참전용사들에

게 항상 듣는 말이 뜬자유뜯였다. 뜬왜

싸웠나뜯를 물으면 한결같이 뜬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뜯라는 답이 돌아왔다.

프로젝트 솔저 작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참전용사가 있다. 전쟁 중 부상

으로 팔과 다리에 2중 수족을 하고 군

생활을 마무리 한 미 육군의 윌리엄

빌 웨버(William Bill Weber) 대령

이다. 웨버 대령에게 사진액자를 선물

하며 뜨선생께서는 69년 전에 액자값을

지불하셨다. 나는 다만 그 빚을 조금

갚는 것뿐 이다뜩라고 말했다. 그런데

웨버 대령은 화를 내며 말했다. 뜨그것

은 잘못된 생각이다. 너희가 빚진 것

은 하나도 없다. 자유를 가진 모든 사

람들에겐 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자

유가 없거나 자유를 잃게 된 사람들에

게 자유를 되찾아주고 지켜주는 것이

다. 우리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건 그

자유를 지키고 전달하기 위함이고 그

건 우리의 의무다.뜩 참전용사들이 얼

마나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었다.

프로젝트 솔저는 2023년 한국전쟁

정전 70주년까지 22개의 참전 및 지

원국 참전용사들에게 방문해 그들의

모습과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

는 게 목표이다. 참전용사들은 금전

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단지 한

국을 위해 싸운 것과 자신들을 잊지

말아 달라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다.

나 또한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

해 메신저가 돼 사진과 메시지를 통

해 기록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마지막 참전용사가

살아 계시는 한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

다. 한국전쟁을 가르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사진이나 메시지로 기록하는 것

외에도 전시나 강연을 통해 알리는 작

업도 꾸준히 할 것이다. 그들이 지켜준

자유와 민주주의를 우리 세대, 다음 세

대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여러분도 이 프로젝트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 정리＝신재한 주무관

(남구청 소통감사담당관)

<Freedom is not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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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로리마르 키어스테드

(James Lorimar Keirstead)는

1952년 캐나다 육군의 앰뷸런스 운전

병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고 대신 돕

고 싶어 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캐나다로 돌아온 후 그는 온타

리오주의 경찰이 되었다. 밤에는 순

찰차를 몰고 낮에는 그림을 그리거나

미술학을 공부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는 이미 예술가였다. 어릴 적부터 연

필로 스케치를 하고 수채화로 그림을

그렸다. 그는 킹스턴시에 있는 자신

의 월셋집 뒤편 골목에 갤러리를 갖

고 있었는데 자신의 그림들을 거의

공짜로 팔았다.

그는 유화 페인트를 바르는데 붓

대신 칼을 사용했는데, 이때부터 그

의 작품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

다. 칼에 대한 남다른 숙달은 그의

모든 작품에 어떤 특별한 예술적 상

징을 심어주었다. 점차 칼과 유화를

자신의 일부가 되도록 발전시켰고 내

면으로 본 세상을 캔버스에 옮겨 담

았다. 밥 먹는 것도, 시간 가는 것도

잊은 채 몇 시간이고 작업에만 몰두

하곤 했다

어느 날 자신의 그림을 차에 싣고

뉴욕주 외곽의 어느 아트쇼로 가던

길이었다. 누군가가 그를 멈춰 세운

뒤 그 자리에서 그의 그림을 한아름

구매했다. 특히 그림 2점은 아주 비

싼 값으로 사들였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경찰을 그만 뒤고 직업 예술가

가 됐다. 그의 놀라운 풍경화 작품들

은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다. 캐나다

와 미국에서 1000개 이상의 기업과

개인들이 그의 풍경화를 구매했다.

그의 그림은 매우 비싸게 팔려 킹

스턴 외곽 리다우 운하에 있는 100에

이커의 아름다운 땅을 살 수 있는 충

분한 돈을 벌어줬다. 해안을 따라 저

택을 지었는데 집에는 15미터의 실내

수영장이 있어 매일 이른 아침 수영

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올해 초 키어스테드는 처음으로 한

국전쟁에 대한 작품을 그렸다. 지난

70년간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의뢰

받은 작품들로 도저히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타리오주 킹스턴에 있는 자신

의 갤러리가 문을 닫으면서 시간이

생긴 것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스

케치하기 전에 그림을 구상하는데 1

∼2주 정도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로 일체화하는데

제대로 된 분위기와 환경을 필요로

한다. 올해 88세인 키어스테드는 건

강이 썩 좋지 않다. 그림 그리는 손

은 관절염으로 심한 통증을 느낀다.

그의 첫 번째 한국 작품은 뜬1951년

한국에서의 PPCLI뜯로 이름 붙였다.

작품은 뜬패트리샤 공주 캐나다 경보

병연대(Princess Patricia뜯s Ca-

nadian Light Infantry)뜯의 조지

플린트 소령이 병사들을 이끌고 한국

의 산을 넘어가는 모습을 담았다. 이

그림은 지난 4월 22일 경기도 가평에

서 열린 제70주년 가평전투 기념식

프로그램의 표지에 인용되었다.

캐나다에서 참전용사 몇 명이 돈을

모아 그 그림을 구입했다. 그림은 올

여름 뜬패트리샤 공주 캐나다 경보병연

대뜯에 기증될 것이다. 현재 제임스 키

어스테드는 두 번째 한국전쟁 작품 준

비에 들어갔다. 이번 작품은 1951년 11

월 임진강 북방 고왕산 부근에서 전투

를 치룬 캐나다 로얄22연대(Royale

22 Regiment du Canada) 소속 병

사 몇 명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 참전용사똴

부산남구신문 명예기자

2021귏 6뤉 1릻 샟룮릻 몋304샏

전쟁후유증을예술로바꾼풍경화가

키어스테드캐나다참전용사첫한국전작품발표

캐나다 국민화가이자 한국전 참전용사인 키어
스테드 씨가 가평전투를 묘사한 작품을 들어보
이고 있다.

빈센트 커트니 명예기자의 원고료는

본인의 뜻에 따라 남구에 거주하는 6똴

25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해 쓰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기념 사진작가 라미 초청 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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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똴동백전똴전국택배 가능★ 유료광고

유료광고

우레탄방수전문업
시공은 꼼꼼하게∼ 가격은 저렴하게

방수상담 010뚤3563뚤0600
시공 후∼A/S∼3년콜 유료광고

안마바우처는

이정답입니다.

유료광고

앍우리지압원은 남구 최고의 1급 시설과 친

절한서비스의료보조기기, 족욕을즐기실

수있습니다.

앍국가공인자격증의실력있는지압선생님들

이통증관리, 체형관리, 근육이완, 혈액순

환으로통증을확실하게줄여드립니다.

위 치：부산시남구못골번영로 11
성산빌딩 5층(우리지압원)

상담전화：051뚤626뚤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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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광고


